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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반기 미술상 영예의 수상자는?
홍진기창조인상 박수근미술상 이중섭미술상 수상자 발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김달진

제7회 홍진기창조인상 수상자로 김달진이 선정됐다.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홍진기창조인상은 
매해 5월 과학기술 사회발전 문화예술 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한다. 올해 문화예술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된 김달진은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외 미술정보의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가 2002년 1월 창간한 《서울아트가이드》는 
최신 전시 정보는 물론, 칼럼 비평 인터뷰 등을 수록하여 
한국 미술계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지로 
자리매김했다. 같은 해 9월 오픈한 미술종합포털 ‘달진닷컴’은 
온라인에 미술소식을 게재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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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하게 미술정보를 얻도록 돕는다. 또한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과 2010년 한국미술정보센터를 개관하여 
대중의 편익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 
시상식은 이달 9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며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작가 황재형

제1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자로 황재형 화백이 선정됐다. 2014년 
제정돼 올해 첫 수상자를 배출한 박수근미술상은 박수근의 
독특한 작품세계와 그가 생전에 추구해 온 예술관에 부합하는 
작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서진석(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황재형의 그림이 “광속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솔한 감정들을 되찾게 
만든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5월 6일 개최되며 
매달과 함께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된다. 황재형은 중앙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0년대 초반 태백에 정착했다. 1986년 
태백미술동우회를 조직, 태백을 ‘벽화 도시’로 만드는 운동을 
펼쳤다. 태백을 비롯한 한국의 산하를 화폭에 담담히 담아 낸다. 
탄광촌의 풍경과 그곳에서 일하는 광부의 일상을 묵직하면서도 
탄탄한 리얼리즘으로 표현한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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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 배병우

제28회 이중섭미술상의 상패를 거머쥔 주인공은 사진가 
배병우다. 1988년 이중섭미술상이 제정된 이래 사진가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 오는 11월 8일 시상식과 수상 기념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병우는 홍익대 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를 거쳐, 현재 순천대 사진 예술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30년 이상 소나무 
촬영 작업을 해 왔다.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섬과 숲 
사이>(2015)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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